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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논의 마무리 
쟁점 세분화, 노사단체 의견 수렴

위원회는 제33차 전체회의(’20. 1. 30.)에서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의 발표로 『일

본의 근로자대표제도』를 논의하였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의 근로자대표제를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근로자대표제의 쟁점을 보다 세분하여 노사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다. 또한 제13차 공익위원 회의(’20. 2. 13.)를 개최하여 그간의 전문가 

발표 내용에 관하여 집중 토론을 하였다. ’20. 3. 13.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취

소되었고, 제34차 전체회의는 3월 말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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